
P U수지용 합성피혁 수요감소
신발·의류 경기악화 9 1년 4만톤에서 3만5 0 0 0톤으로

올해 P U수지용 합성피혁은 관련산업의 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업계에 따르면, 올해 국내 합성피혁 수요는 9 1년 4만톤에 비해 1 5 %가 감소, 연간 3만5 0 0 0톤이 될 것

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같은 합성피혁 수요감소는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발·의류( g a r m e n t )산업의 경기악화

에 따른 것이다.

신발의 경우, 현재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, 정부가 2 0 0 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, 비교

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과는 달리, 국내 인건비 상승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

국제 경쟁력을 상실,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 의류산업도 경기가 악화,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에 관계자들은 합성피혁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, 내수감소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,

동남아시아의 자체공급 및 국내제품의 품질저하, 폴리우레탄 특성(온도변화에 따른 반응)으로 인해

해외진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.

또한 합성피혁업체들이 영세, 기술 및 자금 압박으로 적절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

다.

합성피혁업계의 관계자들은 정부차원의 수출 경쟁력 확보, 기술개발에 의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

이루어지지 않는 한 P U수지용 합성피혁 수요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2 / 1 5 >

구 분

점 유 율

동성화학

1 8 %

건설화학

1 7 %

화인화학

1 6 %

송원산업

1 4 %

유니온고분자

1 2 %

환원정밀

7 %

기타

1 6 %

(주) 건설화학 시장점유율은 강남화성 포함.

<표> 합성피혁 업체별 시장점유율( 9 1년)


